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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자영고, 배움의 문 활짝
화훼장식·지게차 운전·식육처리… 지역민 40명 대상 무료 실무 교육

 경남자영고등학교는 경상남도민 40명을 대상으로 학교의 전문 실습시설을 활

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지난 10월 말 화훼장식 과정을 시작

으로 문을 연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다.

 이번 프로그램은 특성화고가 갖춘 실습시설과 교육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

위해 마련됐다. 학교는 일상에 활용할 기술을 배우려는 수강생부터 직업 현장

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려는 수강생까지, 서로 다른 배움의 목적에 맞춰 과정을 

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. 화훼장식 실무교육 19명, 지게차 운전 

실무교육 11명, 식육처리 실무교육 10명이 참여하며, 세 과정 모두 무료다.

 화훼장식 과정에서는 꽃과 소재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, 지게차 운전 

과정에서는 장비의 기본 조작법을 배운 뒤 직접 운전한다. 식육처리 과정에서

는 돼지고기의 부위별 구조를 살펴보고 발골과 정형, 소시지 제조 기술을 익힌

다. 각 과정은 강사의 설명과 시범에 이어 수강생이 직접 작업해 보는 실습 중

심으로 진행한다.

 실습에 앞서 과정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.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는 장비 조작

과 운전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, 식육처리 과정에서는 보호구 착용법과 칼 

사용법, 작업 중 위생수칙을 안내한다. 교육은 재학생의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

도록 평일 방과 후와 주말에 진행하며, 프로그램 운영에는 재학생 9명도 참여

해 수강생을 실습실로 안내하고 실습 준비와 정리를 돕는다.

보도자료 ★ 11월 13일(금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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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육처리 과정에 참여한 김○○씨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식육처리 작업을 

학교 실습실에서 직접 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. 다른 수강생들도 

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기술을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익힐 수 있다는 점에 

좋은 반응을 보였다.

 경남자영고등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이 가까운 학교에서 자신의 

관심과 목적에 맞는 실무 기술을 배울 기회를 넓히고, 학교의 전문 실습시설을 

지역사회의 배움터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.



- 3 -

[사진 설명]  

① 화훼장식 과정 수강생들이 꽃과 소재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.  

② 지게차 운전 과정 수강생이 강사의 지도 아래 지게차 조작과 운전 기술을 

익히고 있다.  

③ 식육처리 과정 수강생들이 강사의 돼지고기 발골 시범을 보며 부위별 손질 

방법을 배우고 있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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